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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벽을 넘어… 국내 과학자 34% "융합형 연구 지향"

■ 한국일보 '과학자가 부러워하는 과학자' 인맥 분석

강병남 서울대 교수팀 복잡계 연구기법 이용 과학계 네트워크 분석

"학연 등 얽매이기 보단 관심분야로 관계 형성 정보·아이디어를 공유"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국내 과학자의 34% 정도가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분

야에 관심을 갖거나 실제로 그 분야와 소통하는 융합

형 연구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강병남 물리천문학부 교수팀이 지난해 2월부

터 지난 22일 50회로 끝난 한국일보 기획 연재 '과학

자가 부러워하는 과학자'를 활용해 국내 과학계의 인

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50명의 과학자 중 17명이 

자신의 전공과 다른 분야 과학자를 추천했다. 과학계

의 3분의 1 정도에 '융합 인맥'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

미다.

이번 분석은 국내 과학계 전체로 해석하기에는 표본이 

적다거나 추천 기준이 저마다 다르다는 등의 한계가 

있지만 언론에 소개된 과학자 인맥을 복잡계 연구기법

으로 들여다본 거의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흥미롭

다.

과학계 최전선의 인맥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과학

자가 부러워하는 과학자'는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시작으로 과학자가 본받을 만한 다른 과학

자를 릴레이식으로 추천ㆍ소개하는 방식이었다.

강 교수팀은 공학박사인 김 전 차관이 추천하는 것으로 시작해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이 

추천 받는 것으로 끝난 전체 시리즈에서 소개된 과학자들(51명)의 연구분야를 살폈다. 과학자 

각각의 전공분야가 아니라 인연이 생기게 된 연구분야를 따져본 것이다. 그 결과 물리학이 14

명,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기계공학이 각각 7명, 화학ㆍ생명공학과 신소재공학이 각각 6명, 지

구과학이 4명, 과학행정이 3명, 전자공학과 의공학이 각각 2명이었다.

연구팀은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를 한 그룹으로 묶은 다음 추천한 과학자와 추천 받은 과

강병남 서울대교수팀이 한국일보에 연재된 과학자 51명

의 인맥을 인연을 맺은 경로와 연구분야 등을 이용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그림. 원 하나가 과학자 한 명이

고, 원 안 숫자는 추천을 받은 순서, 원의 모양과 색은 각

기 다른 총 9가지연구분야를 뜻한다. 화살표의 방향은 

추천한 과학자에서 추천받은 과학자로 향하며, 길이는 추

천한 사람과 추천 받은 사람의연구분야가 얼마나 유사한

지를 보여준다. 이 중 서로 다른 연구분야를 잇는 화살표

는 17개다. 전체 50개 인맥의34%가 타 분야 간 융합 가

능성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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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를 화살표로 연결해 전체 인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봤다. 이 그림 중 같은 그

룹 안에서 이어진 화살표는 같은 연구분야끼리의 네트워크, 서로 다른 그룹을 연결하는 화살표

는 상이한 연구분야끼리의 네트워크다. 모두 50개의 화살표(인맥) 가운데 17개가 다른 연구분

야와 이어졌다. 강 교수는 "상이한 연구분야를 연결하는 링크가 과학자들 간의 융합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보면 연재를 통해 나타난 전체 링크의 34%가 융합 인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

다.

이들 융합 인맥은 서로 다른 집단(연구분야)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강 교수는 "하나하나

는 작은 인연이지만 이런 인맥이 꾸준히 이어지면 유용한 정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는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연구분야의 과학자들끼리 만나는 경우는 같은 분야

끼리보다 드물지만 일단 한번 만나 의견을 나누다 보면 그 전까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에서는 이 같은 인맥을 '약한 연결의 힘(Strength of weak ties)'이라

고 부른다. 국내 과학계 네트워크의 34%가 이 같은 약한 연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셈이다.

다양한 경로로 여러 구성원과 맺는 사회의 인적인 연결망을 물리학에서는 '멀티플렉스 네트워

크'라고 부른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링크를 찾아내는 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데 핵심 링크가 중요한 단서가 되

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연재 속 과학자들끼리 인연이 생긴 경로를 따져봤다. 그 결과 크게 4가지 유형의 관계

망이 나타났다. 직장 동료가 10건, 같은 직장은 아니지만 관심 분야가 같아 알게 된 경우가 32

건, 전공은 다르지만 같은 학교 동기나 선후배인 경우가 6건, 기타의 경우가 2건이었다. 강 교수

는 "전문가 집단인 과학계 인맥은 학연이나 그 외 경로로 형성된 관계(8건)보다 전문적인 관심

사를 공유해 형성된 관계(42건)가 주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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